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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가구주가 된 이후 7~8년이 지나야 가
능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37~38세에 첫 집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43~44세로 늦춰졌다.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내 집을 갖는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생애최초 구입자 평균 연령은 35세이다. 오스트리
아와 프랑스는 31세, 영국은 33세, 미국은 34세, 덴마크는 35세, 호주와 캐나다에선 
36세에 생애 첫 집을 구입한다. 집값의 최대 95%까지 빌려주는 관대한 대출을 비
롯하여 정부 다양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 연방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우대 금리, 대출 수수료,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 공
제, 계약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주정부도 웰컴홈, 홈플러스, 스마트솔루션 등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 추가 지원에 적극적이다. 호주는 신규주택(75만 달러 이하) 
구입시 1만 달러(약 900만원)을 무상 지원하며, 취득세도 면제해 준다. 캐나다는 
신규주택(67만 5천 달러 이하) 구입시 집값의 5~10%를 인센티브로 준다. 영국
의 퍼스트홈(First Homes)은 신규주택(25만 파운드 이하, 런던은 42만 파운드 이하) 
분양가를 30~50% 할인해 준다. 생애최초 구입용 지분공유주택으로 집값의 5%만 
내면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는 이러한 지원으로 내집 마련의 사다리에 더 빨리 오를 수 있으며, 
50대 즈음에는 대출금을 다 갚고 주거비 걱정 없는 집에서 온전한 자산기반 복지
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주택시장에도 활력소가 된다. 생애최초 구입은 신규 공급
을 흡수하고, 주택거래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 순환을 원활하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 생애최초 구입건수는 시장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구입
건수가 준다면 뭔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생애최초 구입 지원은 다분히 경기 대응적 성격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신규공급 촉진, 거래 활성화, 경기진작을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담능력 완화가 초점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가
소유율은 떨어지는 추세이며, 생애 첫 집 마련도 더 어려워졌다. 대출을 늘려주고 
구입에 나서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최근 집값 수준은 장기 추세로도 상당히 
고점에 있다. 앞으로 금리 인상까지를 감안한다면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생애최초 구입지원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건설산업 진작을 위해 
처음 시행되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그동안 4차례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
다. 올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아파트까지 확대되고 금번 5월 30일 민생안
정대책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과 대출 지원이 결합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에 호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신규 주택에서 생애최초 구입자가 얼마나 분양받았는지, 기존주택 거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생애최초 구입
이 주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짚을 수 있다면 더 통 큰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청년이 인구의 미래이듯이 생애최초 구입은 건강한 주
택시장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